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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양육 프로그램 및 중재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사춘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154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결과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는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일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인 비 과잉-과잉에 음의 상관관계
(r=.046, F= 3.629 p<.05)가 있었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는 양육 스트레스에 음의 상관관계(r=.105, F= 8.903 p<.01)가 있었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중 배우자 지지만이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r=.227, F= 7.114 p<.01)가 있었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아짐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 위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의 기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s' educational 
needs to establish basic data for educational program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to promote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efficacy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This was a study of descriptive correlation among 154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adolescent children. The results showed that family support and spousal support influenced 
parenting behavior and stress associated with childcare. Specifically, spousal support and family support were 
negatively correlated (r = 0.046, F = 3.629 p < 0.05) with parenting attitude (r = 0.046, F = 3.629 p < 0.05). Only 
spousal support was negatively correlated (r =0.227, F = 7.11 .<.01) with stress from children. Moreover, higher 
support from the spouse and family was associated with lower parenting stress and higher spousal support was 
associated with lower stress associat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the chil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facilitate 
development of a structured education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to enhance parenting attitudes, as well 
as to reduce parenting stress.

Keywords : Adolescent Children, Family Support, Marriage Immigration Women,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Stress, Spouse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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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동질적인 문화

를 형성하며,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영토적 
귀속성, 순혈주의, 단일 언어주의가 단일민족을 이루는 
한국의 세 가지 주요 특성이었으나[1], 단일 민족 국가로
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평등하게’ 어울려 사는 
문제를 고민해 볼 기회와 경험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2] 
다문화사회를 경험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6년 기준 

203만 4878명으로 전체인구 중 3%를 차지하고 있다[3]. 
한국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14만7382명으로 여
성결혼이민자가 8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4]. 
이미 다문화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

하며 이민정책을 수정해 온 서구사회와는 대조적으로 우

리의 경우 최근 이민유입국으로 전환되며, 결혼이민자라
는 범주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연구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5].
증가하는 외국인 수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 역

시 해를 거듭 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6만
7806명으로 대한민국 전체학생의 1.07%로 조사되며, 
2011년 전체학생의 0.55%에서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향후 다문화 학생의 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6]. 2020년이 되면 우리나
라의 국민 20%가 다문화가정 여성과 그 자녀들로 이루
어진다고[7] 볼 때, 향후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가정 자녀
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변화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져

야 할 부분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문제이다. 대부분 다
문화가정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취약계층이 많으며, 다문
화가정의 청소년들이 언어와 문화격차, 사회적응문제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비

관적이다[8].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일반가정의 청소
년들에 비해 학력 및 언어구사능력의 격차가 크기 때문

에 심리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
년들은 하나 이상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어려움도 있

으며, 일반가정의 청소년들로부터 받는 편견이나 차별, 
멸시를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상처를 받아 자신감을 상실

할 수도 있다[9].

청소년기는 만 11세나 12세에 시작되나 개인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신체적 발달은 대부분 18세가 되면 완료
되지만 심리적 변화는 10대 중반 이전에 이미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리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 혼란을 겪는 

시기인 만큼 많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여[10], 행동발
달에 영향을 주므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동이나 성

인과는 다른 심리, 사회적인 특징을 갖는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시기이며, 자아정체성 확립의 시기로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발달 특성을 보이는 시기이다. 초
기 청소년기(11～14세)에는 급격한 신체 성장 및 독립성
향이 나타나며, 중기 청소년기(15～17세)에는 부모로부
터의 정서적 분리가 이루어진다. 후기 청소년기(18～20
세)에는 신체상 확립, 정체성 확립, 자아존중감이 확립되
는 시기이며, 가족으로부터 독립, 정서적 안정, 사회적 
역할과 친밀감 형성 등의 특성을 보인다[11]. 
청소년기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 과정으로 인해 다양

한 형태의 부적응 상태가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다른 발달단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이루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한

다[12]. 왜냐하면 이 시기는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13].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이민자로서 문화 

적응문제와 출산과 자녀양육 문제가 그들이 겪는 어려움

으로 조사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그들의 자녀만큼은 
그들이 경험한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환경

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받으며, 사회의 주류로 성장해 나
가길 바란다[14].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별, 사회활동의 기회 부재 등으로 이웃
과의 교류 및 상호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

회적 자원도 부족한 실정이라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더

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15].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 의사소통의 기회가 부족한 결

혼이주여성들의 실정상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특히 남편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16]. 
배우자 지지란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받기 원

하는 물리적, 심리적, 인간관계적, 정보적 도움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 지지는 결혼만족도와 문화적응, 생활스트
레스로 인한 정서적 회복, 부부갈등 조정과 결혼생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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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필요한 주요 변수이다[17].
가족 지지란 결혼이주여성이 이주생활에 대한 어려움

을 이겨내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로 되는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필요한 돈, 물건, 그리고 칭찬이나 인정 등 일
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의미한다. 이는 정서적 안
녕감, 위기 대처, 문제나 갈등 완화, 결혼 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변수이다[18].
양육태도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주 양육자인 

외국인 어머니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들이 반
영된 일반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자녀는 부모
의 양육태도에 의하여 성격의 특성을 형성하게 되고 사

회적응 방법과 학습의 동기, 태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다. 부모는 자녀에게 행위의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부모
는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즉 아버지는 사회적 질서 
및 규정, 용감성 등을 가르치고 어머니는 정서발달, 부모
와 자녀 간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19].
한국사회가 자녀들의 양육에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

머니의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어머니들이 교육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양육환경

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어머니 자신도 
자녀양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20].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은 자녀의 주 양육을 맡게 되는 어머니들이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문화 
간 양육태도의 차이 등으로 한국가정의 어머니들보다 자

녀양육에 더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이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들에게 분노, 좌절감, 불안감, 우
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두통, 불면증과 같은 신체화 질환을 야기 시키며, 양육 
피로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부모들이 받는 양육스트레스
의 부작용은 부모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애착

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21]. 인간관계는 상
호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자녀도 

행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모들은 양육스트레스를 제
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또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2].
결혼이주 여성의 어려움 중 양육관련 연구는 영유아

기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태도[23,24], 양육스트레스
[22,25,26], 양육효능감[27,28] 등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
움을 파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사춘기 자녀를 둔 결
혼이주여성의 양육태도와 관련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도 한국에서 처음으
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바, 국외의 연구도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다[20].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는 현실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태도과 양육스트레스와 관

련한 적극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

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들이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를 

통한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적 전략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간호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

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술적 기초자료

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들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특성과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배우자 지지, 가족 지지, 양육태도 및 양
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

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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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자는 I시와 D시 소재 다문화센터를 이용
하고 있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1) 한국인 남성
과 결혼한 이주 여성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자, (2) 기
초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4)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본 설
문지는 한글로 작성하였으며,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
서 온 한국어와 모국어가 유창한 결혼이주여성이 통역을 

도왔으며, 설문지에 나타난 질문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
할 경우 본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설명을 통해 작성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참

여에 대한 설명 시 개인 정보는 비밀 보장이 되며, 연구 
참여 중에도 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연구결과는 연구목적

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결과는 출판될 수 있음
을 설명하였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 analysis)를 위해 필요
한 적정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유의수준(α) 0.05, 검정
력(1-β) 0.95, 효과크기(effect size) 0.2, 추정하려고 하
는 회귀계수(number of predictors)가 2개일 경우 필요한 
최소표본 수가 79개, 3개일 경우 88개, 4개일 경우 94개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표본 수가 154
개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2017년 5월에 I시와 D시 소재 

다문화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후 조사대상 기관장으로 부터 승

인을 얻은 후 자료 수집을 2017년 7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배우자 지지 

배우자 지지는 Kim[29]이 사용한 ‘배우자의 보살핌 
정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Lil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총 12점에서 48점 사
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
음을 의미한다. Kim[2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61이었다.

2.3.2 가족 지지 

가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ark[30]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근간으로 UNDP 
project에서 수정, 보완 제작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
는 긍정문항 12개, 부정문항 13개로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도
에 대한 질문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
렇다(5점)’으로  5점 Likert scale을 사용하고 있다. 부정
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30]이 척도 개발 당시 
신뢰도는 .91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6이었다.

2.3.3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31]이 개발하고, 
Kim[32]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 등 세 개 하위 영역의 각 문항 
수는 11문항씩 3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점 Likert 척
도이며, 채점 방식에 있어서 수용-거부 영역은 점수가 높
을수록 자녀를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자율-통제 영
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허용하는 태도를 나타낸

다. 비과잉-과잉 영역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과잉기대
를 나타낸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10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수용 Cronbach`s α = 
.771, 자율 Cronbach`s α= .807, 과잉기대 Cronbach`s α
=  .851이었다. 

2.3.4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
이 개발한 PSI/SF(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로 Shin가 번안하고 Youn[33]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응답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점수가 높을수
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는 
일상적 스트레스(부모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지

각하는 등 자녀와의 일상적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자녀를 양육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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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

해 생기는 스트레스)로 이루어져 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
는 Youn[3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7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33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는 일상적 스트레스 Cronbach`s α = .729, 자녀와의 관
계로 인한 스트레스 Cronbach`s α= .753,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Cronbach`s α= .716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대상자들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특성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
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3) 대상자의 배우자 지지, 가족 지지, 양육태도 및 양
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66±5.46
세이며, 자녀의 평균 연령은 13.99±1.99세로 나타났다. 
국적은 베트남 59명(3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필리핀 30명(19.5%), 중국 20명(13.0%), 일본 14명
(9.1%), 캄보디아 18명(11.7%), 기타 13명(8.4%)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63명(4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불교 31명(20.1%), 기독교 29명(18.8%),천주교 15명
(9.7%)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의 경우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가 110명

(71.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 부부, 미혼
자녀 가구가 38명(24.7%)으로 나타났다.
본인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9명(4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이상이 47명(30.5%), 중학교 졸업 25
명(16.2%), 초등학교 졸업 이하 13명(8.4%)순으로 나타

Categories n % M SD
 One’s own age 37.66 5.46
 The age of children 13.99 1.99
Nationality

China 20 13.0
Japan 14 9.1
Philippines 30 19.5
Vietnam 59 38.3
Cambodia 18 11.7
etc. 13 8.4

 Religion
Christianity 29 18.8
Buddhism 31 20.1
Catholic 15 9.8
No religion 63 40.9
etc. 16 10.4

Family composition
couple + unmarried children 114 74.0
parents+couple+unmarried children 40 26.0

Spousal education
below elementary graduate 3 1.9
middle school graduate 25 16.2
high school graduate 90 58.4
over college graduate 36 23.4

Spousal job
professinal parctice, office job 24 15.6
service work, production job 37 24.0
agriculture and fisheries job 30 19.5
self-employment 26 16.9
technical work 20 13.0
inaccupation 7  4.5  
etc 10  6.5

Marriage satisfaction
very good 38 24.7
good 56 36.4
usually 52 33.8
dissatisfaction 6 3.9
very unsatisfied 2 1.3

 Communication
Korean 115 74.7
main. Korean+native language 29 18.8
main. native language+Korean 10 6.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났다. 배우자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90명(58.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졸이상이 36명(23.4%), 중학교 
졸업 25명(16.2%), 초등학교 졸업 이하 3명(1.9%) 순으
로 나타났다.
본인 직업의 경우 전업주부 66명(42.9%), 사무직 25

명(16.2%), 전문직 7명(4.5%), 판매직 3명(1.9%), 서비
스직 5명(3.2%), 생산직 7명(4.5%), 농·수산직 5명
(3.2%), 자영업 7명(4.5%), 기술직 3명(1.9%), 파트타임 
9명(5.8%), 무직 11명(7.1%), 기타 6명(3.9%)으로 나타
났다. 
배우자 직업의 경우 전문직 7명(4.6%), 사무직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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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서비스직 12명(7.8%), 생산직 25명(16.2%), 
농·수산직 30명(19.5%), 자영업 26명(16.9%),  기술직 
20명(13.0%), 무직 7명(4.5%), 기타 10명(6.5%)이고, 결
혼 생활 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 38명(24.7%), 만족 56
명(36.4%), 보통 52명(33.8%), 불만족 6명(3.9%), 매우 
불만족 2명(1.3%)이고, 가족과 대화 시 의사소통 수단의 
경우 한국어 115명(74.7%), 주 한국어와 모국어 29명
(18.8%), 주 모국어와 한국어 10명(6.5%)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 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1.83이고, 자녀 수는 

평균 1.67명으로 1명에서 2명 사이가 가장 많았다. 배우
자의 평균연령은 46.14세, 결혼 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는 
5점 만점에 3.21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들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양

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특성과 정도

대상자들의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양육태도 및 양
육스트레스의 특성과 정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and degrees of spouse support, 
family support,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Categories M SD
Spouses support 2.81 0.82 
Family support 3.59 0.66 
Parenting Attitude 
Accept–Reject
Auto-Control
Non-influencing – over

2.44 
2.69 
2.19 
2.46 

0.41 
0.35 
0.51 
0.59 

Parenting Stress
Everyday stress
Stress from having relationships with 
children
Stress associated with a child's temperament

2.57
2.62
2.35

2.72

0.43
0.43
0.59

0.52

배우자 지지의 평균(M)은 2.81(SD.=0.82), 가족 지지
의 평균(M)은 3.59(SD.=0.66)로 5점 만점의 기준을 중
심으로 배우자 지지의 경우에는 다소 낮고, 가족 지지의 
경우에는 높게 나타났다. 양육태도의 경우에는 5점 만점
에 평균(M)은 2.44(SD.=0.4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수용-거부의 평균(M)은 2.69(SD.=0.35), 자율-통제의  

평균(M)은 2.19(SD.=0.51), 비과잉-과잉의 평균(M)은 
2.46(SD.=0.59)으로 중간정도의 수준도 유지하지 못함
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에도 평균(M)은 
2.57(SD.=0.43)로 낮게 나타났고, 일상적 스트레스의 경
우에는 평균(M) 2.62(SD.=0.43),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의 평균(M)은 2.35(SD.=0.59),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평균(M)은 2.72(SD.=0.5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배우자 지지, 가족 지지, 양육태

도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양육태도(수용-거부, 자율-
통제, 비과잉-과잉)와 양육스트레스(일상적 스트레스, 자
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
트레스) 측정항목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
이 나타났다(Table 3).
배우자 지지와 다른 항목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 지지(0.263)와의 상관관계가 높고, 양육스트
레스의 경우에는 일상적 스트레스(-0.368)와의 상관관계
가 높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0.263), 자녀
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0.165)와의 상관관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통제와의 상관관계는 비과잉-과잉(0.773), 양육

스트레스 중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0.272),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0.37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
트레스(0.246)와의 상관관계가 높고, 비과잉-과잉과의 
상관관계는 일상적 스트레스(0.235),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0.283),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0.168)와의 상관관계가 높고,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상
관관계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0.619), 자녀
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0.469)와의 상관관계가 자녀
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자녀의 기질

과 관련된 스트레스(0.470)와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측

정항목의 신뢰성을 검정한 결과 배우자 지지의 

Cronbach’s α값이 0.961, 가족지지 0.906으로 나타났고, 
양육태도 측정항목 중에서 수용-거부에 대한 Cronbach’s 
α값이 0.771, 자율-통제 0.807, 비과잉-과잉 0.851로 나
타났고, 양육스트레스 측정항목 중에서 일상적 스트레스
의 Cronbach’s α값은 0.729,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
레스 0.753,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0.716으로 
Nunnally와 Bernstein(1993)이 주장하는 기준 0.7 보다 
높기 때문에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가족지지와의 경우에
는 일상적 스트레스(-0.230),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
레스(-0.136)와의 상관관계가 높고, 양육태도 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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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2.36 0.19 　 12.15 0.000 　 　

Spouses support -0.06 0.04 -0.119 -1.43 0.155 0.93 1.07 

Family support 0.07 0.05 0.112 1.34 0.182 0.93 1.07 

F-value=1.522, p-value=0.222, R²=0.020, Durbin-Watson=1.461

※ Dependence Variable: Parenting Attitude, * : p<0.1, ** : p<0.05, *** : p<0.01  

Table 4. Influence of Spouse Support and Family Support on Parenting Attitude

Categories Spouses 
support

Family 
support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Stress

Accept - 
Reject

Auto-
Control

Non-
influencing-o

ver

Every
day

Stress

Stress 
from 

having 
relationshi

ps with 
children

Stress 
associated 

with a 
child's 

temperame
nt

Spouses support
ICC 1.000 　 　 　 　 　 　 　

Sig. 　 　 　 　 　 　 　 　

Family support
ICC 0.263 1.000 　 　 　 　 　 　

Sig. 0.001***
　 　 　 　 　 　 　

Accept - Reject
ICC 0.053 0.076 1.000 　 　 　 　 　

Sig. 0.511 0.351 　 　 　 　 　 　

Auto-Control
ICC -0.102 -0.006 0.384 1.000 　 　 　 　

Sig. 0.207 0.937 0.000*** 　 　 　 　 　

Non-
influencing– over

ICC -0.131 0.128 0.416 0.773 1.000 　 　 　

Sig. 0.105 0.112 0.000*** 0.000*** 　 　 　 　

Everyday
Stress

ICC -0.368 -0.230 -0.050 0.272 0.235 1.000 　 　

Sig. 0.000*** 0.004*** 0.541 0.001*** 0.003*** 　 　 　

Stress from having 
relationships with 

children

ICC -0.263 -0.136 -0.060 0.371 0.283 0.619 1.000 　

Sig. 0.001*** 0.094* 0.457 0.000*** 0.000*** 0.000***
　 　

Stress associated 
with a child's 
temperament

ICC -0.165 -0.050 -0.197 0.246 0.168 0.469 0.470 1.000 

Sig. 0.041** 0.534 0.014** 0.002*** 0.037** 0.000*** 0.000*** 　

Cronbach’s α 0.961 0.906 0.771 0.807 0.851 0.729 0.753 0.716 
※ 

* : p<0.1, ** : p<0.05, *** : p<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upport for the spouse, family support,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수용-거부와의 상관관계는 자율-통제(0.384), 비과잉-과
잉(0.416),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0.197)와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4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R2값이 0.020으로 회귀식의 설
명력이 2%로 낮을 뿐만 아니라, 분산분석표(ANOVA 

table)의 F값이 1.522, 유의확률(p값)이 0.222로 유의수
준(α) 0.1에서 조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

향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461로 2

에 가깝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
차한계(tolerance)가 0.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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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수용-거부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인 수용-거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R2값이 0.007로 회귀식
의 설명력이 0.7%로 설명력이 상당히 낮고, 분산분석표
의 F값이 0.526, 유의확률(p값)이 0.592로 유의수준(α) 
0.1에서 조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인 수용-거부에 미
치는 영향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971로 2

에 가깝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
차한계(tolerance)가 0.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2.36 0.19 　 12.15 0.000 　 　

Spouses support -0.06 0.04 -0.119 -1.43 0.155 0.93 1.07 

Family support 0.07 0.05 0.112 1.34 0.182 0.93 1.07 

F-value=1.522, p-value=0.222, R²=0.020, Durbin-Watson=1.461

※ Dependent variable: Acception-Rejection, * : p<0.1, ** : p<0.05, *** : p<0.01

Table 5. Influence of Spouse Support and Family Support on Acception-Rejection

3.6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자율-통제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인 자율-통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R2값이 0.011로 회귀식
의 설명력이 1.1%로 설명력이 상당히 낮고, 분산분석표

의 F값이 0.832, 유의확률(p값)이 0.437로 유의수준(α) 
0.1에서 조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인 자율-통제에 미
치는 영향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2.31 0.24 　 9.49 0.000 　 　

Spouses support -0.07 0.05 -0.108 -1.29 0.200 0.93 1.07 

Family support 0.02 0.06 0.022 0.26 0.794 0.93 1.07 

F-value=0.832, p-value=0.437, R²=0.011, Durbin-Watson=1.468

※ Dependent variable: 자율-통제, * : p<0.1, ** : p<0.05, *** : p<0.01

Table 6. Influence of Spouse Support and Family Support on Auto-Control

3.7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비과잉-과잉

에 미치는 영향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468로 2
에 가깝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
차한계(tolerance)가 0.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인 비과잉-과잉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R2값이 0.046으로 회

귀식의 설명력이 4.6%로 설명력이 상당히 낮았지만 분
산분석표의 F값이 3.620, 유의확률(p값)이 0.029로 유의
수준 (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564로 2에 가깝고,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
정이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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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지지(-0.177)와 가족 지지(-0.175)의 경우에는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양육
태도인 비과잉-과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지지의 경우가 가족 지지에 비
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2.26 0.28 　 8.20 0.000 　 　

Spouses support -0.13 0.06 -0.177 -2.15 0.033** 0.93 1.07 

Family support -0.16 0.07 -0.175 -2.12 0.035** 0.93 1.07 

F-value=3.620, p-value=0.029**, R²=0.046, Durbin-Watson=1.564

※ Dependent variable: 비과잉-과잉, * : p<0.1, ** : p<0.05, *** : p<0.01

Table 7. Influence of Spouse Support and Family Support on Non-Exception-Exception

3.8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R2값이 0.105로 회귀식의 설명
력이 10.5%로 설명력이 상당히 낮았지만 분산분석표의 
F값이 8.903, 유의확률(p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836으로 2에 가깝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상이고 분산팽창
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배우자 지지(-0.292)와 가족 지지(-0.085)의 경우에는 

유의수준(α) 0.01에서 배우자 지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기 때문에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 지지가 
높아질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지지가 가족 지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3.19 0.19 　 16.53 0.000 　 　

Spouses support -0.15 0.04 -0.292 -3.66 0.000*** 0.93 1.07 

Family support -0.05 0.05 -0.085 -1.07 0.288 0.93 1.07 

F-value=8.903, p-value=0.000***, R²=0.105, Durbin-Watson=1.836

※ Dependent variable: Parenting stress, * : p<0.1, ** : p<0.05, *** : p<0.01

Table 8. Influence of Spouse Support and Family Support on Parenting Stress

3.9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일상적 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인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R2값이 

0.155로 회귀식의 설명력이 15.5%로 설명력이 다소 낮
았지만 분산분석표의 F값이 13.807, 유의확률(p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
결과 Durbin-Watson은 1.933으로 2에 가깝고, 다중공선

성(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배우자 지지(-0.330)와 가족 지지(-0.143)의 경우에는 

유의수준(α) 0.01과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
에 양육스트레스인 일상적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높아질수록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줄어듦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지지의 경우가 가족 지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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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3.46 0.19 　 18.02 0.000 　 　

Spouses support -0.18 0.04 -0.330 -4.26 0.000*** 0.93 1.07 

Family support -0.09 0.05 -0.143 -1.85 0.066* 0.93 1.07 

F-value=13.807, p-value=0.000***, R²=0.155, Durbin-Watson=1.933

※ Dependent variable: 일상적 스트레스, *p<0.1, **p<0.05, ***p<0.01

Table 9. Influence of Spouse Support and Family Support on Everyday Stress

3.10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자녀와의 관

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인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R²값이 0.074로 회귀식의 설명력이 7.4%로 설명력이 다
소 낮았지만 분산분석표의 F값이 6.019, 유의확률(p값)
이 0.003으로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기 때문에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963으로 

2에 가깝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

차 한계(tolerance)가 0.1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배우자 지지(-0.244)와 가족 지지(-0.071)의 경우에는 

배우자 지지만이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기 때문에 배우자 지지만이 양육스트레스인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 지지가 높아지면 양육스
트레스인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지지의 경우가 가족 지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D Beta Tolerance VIF

(Constant) 3.08 0.27 　 11.29 0.000 　 　

Spouses support -0.18 0.06 -0.244 -3.01 0.003*** 0.93 1.07 

Family support -0.06 0.07 -0.071 -0.88 0.380 0.93 1.07 

F-value=6.019, p-value=0.003***, R²=0.074, Durbin-Watson=1.963

※ Dependent variable: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 : p<0.1, ** : p<0.05, *** : p<0.01

Table 10. Influence of Spouse Support and Family Support on from having relationships with children

3.11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자녀의 기질

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인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

과 R2값이 0.227로 회귀식의 설명력이 22.7%로 설명력
이 다소 낮았지만 분산분석표의 F값이 7.114, 유의확률
(p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기 때문에 모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잔차의 독립
성 검정결과 Durbin-Watson은 1.987로 2에 가깝고, 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결과 공차한계(tolerance)

가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이 10보다 작기 때문
에 가정이 충족되었다. 
배우자 지지(-0.163)와 가족 지지(-0.008)의 경우에는 

배우자 지지만이 유의수준(α)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기 때문에 배우자 지지만이 양육스트레스인 자녀의 기

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 지지가 높아지면 양육스
트레스인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 지지의 경우가 가족 지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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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Collinearity Statistics

B Std.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3.04 0.25 　 12.32 0.000 　 　

Spouses support -0.10 0.05 -0.163 -1.96 0.052* 0.93 1.07 

Family support -0.01 0.07 -0.008 -0.09 0.927 0.93 1.07 

F-value=7.114, p-value=0.000***, R²=0.027, Durbin-Watson=1.987

※ Dependent variable: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 : p<0.1 ** : p<0.05, *** : p<0.01

Table 11. Influence of Spouse and Family Support on Stress Related to Children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일반

적 특성을 파악해보고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양육태
도 및 양육스트레스의 특성과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

며, 이를 통해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
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각 변수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그 결과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 대
상자들의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필리핀, 중국 순
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가의 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자들의 종교가 무교 40.9%로 가
장 많다는 것은 사회적 지지체계 중 종교기관의 접근이 

아직 많이 필요한 상태이며, 종교기관의 영역에서 할 일
을 우리가 숙제로 남겨 두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
구 결과 대상자들의 가족구성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

된 핵가족이 대부분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스트

레스 보다는 대상자들이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
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핵가족
화가 된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배우

자와 함께 하는 여가생활이 이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Kim 등[34] 의 연구결과도 본 연
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이를 참고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프
로그램 개발 시 배우자를 함께 참여시키는 프로그램과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필요도 있겠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배우자 지지 정도는 

가족 지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양육태도도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양육태도에 비해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일상적 스트레스, 자녀
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순이었다. 이는 Kim 등[34]

의 논문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Kim 등[34]의 경
우 다문화가정의 결혼적응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가 조절효과로 작용한다고 하였지

만 배우자 지지 보다는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16]의 또 다른 주장은 가
족지지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그에 따른 만족도는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서적 안녕감과 위기대처를 

높이며 신체화 질환 같은 정신적 문제를 덜 겪게 한다고 

하였다. 결국 가족 지지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
로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 결과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적지지와 부모효능감이 높을 경우 부모의 양육방식이 더

욱 온정적이고 사회적 지지와 지각이 낮을수록 양육방식

이 더욱 통제적이었다는 Jung[35]의 논문과는 대치된다. 
본 연구에서 보았던 가족 지지와는 다른 변수 즉, 사회적 
지지를 보았다는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의 지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 결혼적응도가 높다는 Kim 
등[34]의 주장과도 대치된다. Hong 등[36] 는 사회적 안
전망과 지지가 미흡할 경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배우자

지지를 선택했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지식수준과 부모역
할 이해를 통해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줄여보자는 Choi 
등[38]의 의견은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경우의 대안으로 
선택해봄직 하다.
넷째, 본 연구 결과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지지가 높을
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며, 이 때 배우자 지지가 가
족 지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중 자

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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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사회적지지 중 비공식적 지지의 원천인 배우자 

지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Hong 등[3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들의 연구에서도 배우자 지지
를 많이 받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왔다. 이는 결
혼이주여성들에게 배우자 지지가 자녀양육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Roh[37]의 연구결과와도 같다.
하지만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이 결혼이주여

성들과 자녀들의 삶의 질, 또는 교육의 질을 무조건적으
로 높이는 것은 아니다. Youn[33]의 연구 결과 양육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부모교육요구도가 높아지며, 양육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성 지도영역, 자녀의 학습
과 진로지도 영역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 결혼이주여
성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교사로서의 역할이 확대

되어 역할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
록 자녀의 습관과 행동수정 지도가 높아지며 자녀의 성

장발달에 대한 이해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도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모자신에 대
한 이해와 자질향상 요구도가 높을수록 부모불안이 높게 

나타났다는 Choi 등[38]은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행되어야할 조건으로 부모가 자녀진로 및 적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들고 있다. 본 연구결과처럼 배우자
지지, 가족 지지를 바탕으로 하되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
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배워 나갈 필요가 있으며 
사회 안정망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줄 필요가 있겠다. 
Hong 등[36]의 주장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지원하
는 사회적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기에 국가적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도 있겠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와 중년기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부모교

육 프로그램을 접하며 더욱 성숙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의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한 적

응이 되도록 양육스트레스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 대

거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양육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영
향을 주지 않도록 스트레스 수위조절에 배우자의 지지를 

활용한다면,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를 긍정
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예 가 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양육을 하며 학교생활적응, 진

로 및 적성,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 요구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불안이 높다고 한 Choi 등[38]의 연구
를 참고할 때, 양육스트레스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자신에 대한 이
해와 자질향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
아지며, 어머니의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37]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방법 그리고 부모자신을 이

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그들 자녀들의 사회참여율이 증가하

고 있고 이들도 우리국가의 중요 구성원이요 자산이기에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에 관련한 연구들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지지, 가족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바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추후 노

력들이 연구결과로 속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

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심층면담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평균 연령은 37.66±5.46세, 자녀의 평균 연령 
13.99±1.99세로 나타났고, 국적은 베트남, 종교는 무교, 
가족구성의 경우 부부 및 미혼자녀가구, 학력 고졸, 배우
자학력 고졸, 수입 200～300만원, 의사소통수단 한국어, 
본인직업 전업주부, 배우자직업 농수산직, 결혼생활만족
도 만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나 본 연구의 표본 

상 특징이 모집단 전체를 대변한다 할 수는 없다.
본 연구결과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는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일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양육태도인 비과잉-과잉
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는 낮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중 배우자 지지만이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배우자 지지와 가족 지지
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표본수를 유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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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대상자들의 국적 분포가 대한민국 결혼이주여성들의 국

적 분포와 동일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점 등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추후 연구 시 더욱 보강해 나갈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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